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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를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종단자료를 통해 탐색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 2 패널 데이터에서 2003

년-2004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결측치를 제외한 총 3143명이었다. 연구문

제 분석은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기 1(2003년)의 외현화 증상을 통제한 후, 시기 1(2003년)의 부모양육태도가 1년 후인 시기 

2(2004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은 낮아지

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 수준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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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된 사

춘기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게 되며 그만

큼 공격 및 비행과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동시에 학업과 

인성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는 훗

날 성인이 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보이는 외현화 

증상들은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 중대한 손실

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춘기에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단발적인 사건으로 넘기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

처하며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외현화 증상을 

예측하는 요인들로 부모관련 요인과 자아관련 

요인 등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원인들이 

보고되어 왔으나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횡

단연구들로 이루어져(예: 고정자, 2005; 나유

미, 임연진, 2003; 백혜정, 황혜정, 2006; 윤혜

미, 박병금, 2005; 이경님, 2002) 정확한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부모양육태도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들

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로 인해 부모

들이 더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거나 

혹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인과관계

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우선순위’가 전

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추적조사를 통해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반복 측정

한 종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데, 두 시기 간 간격은 1년이 적절하다. 1년 

이하의 단기적인 종단분석에서는 먼저 발생한 

예측변수가 이후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며 1년 이상이 지나

가면 다른 변인이 추가적으로 개입되어 영향

을 미칠 수 있다(Grych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시기 간 간격이 1년인 종단

분석을 통해 사춘기로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

를 보내는 중학생들의 공격성 및 비행 등 외

현화 증상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부모관련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 자아관련 

변인으로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부모양육태도는 자녀를 얼마나 애

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대하는지와 관련되는 부

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로 파악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가혹한 훈육을 많이 받거나(Criss 

et al., 2002), 거부와 제재를 많이 당할수록(정

문자, 김문정, 2004) 자녀들의 외현적 행동문

제는 높아졌으며 반면 부모의 온정과 지지를 

많이 받는 아동들일수록 외현화 문제를 더 적

게 경험하였다(Rothbaum & Weisz, 1994). 이는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

모양육태도에는 이러한 부모 자녀 간 ‘관계의 

질’ 뿐 아니라, 자녀가 외출할 때 누구와 함께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는지 등 자녀의 행동범

위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와 관련되는 ‘부모 감독’도 포

함 될 수 있다. 고정자(2006)의 연구에서 부모

의 감독정도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 유의

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정문자와 김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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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나

치게 허용적이고 방임적일수록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증가하였다. 이외에 나유미와 임

연진(2003)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일상

생활에 대해 많이 파악하고 있을수록 자녀의 

일탈행동 수준은 낮아지는 등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감독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관련 변인은 먼저 ‘자아통제’ 

를 들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 자아통제력과 

외현화 증상을 포함하는 적응문제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Lengua, 2002), 국내의 

연구에서도 스스로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은 줄어들었고(이경님, 

2002), 자아통제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

지는(백혜정, 황혜정, 2006) 등 자아통제는 공

격성, 비행과 같은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통제’ 이외에 ‘자

아존중감’도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서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 간 유의한 부적 상

관이 나타났으며(윤혜미, 박병금, 2005)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졌

고(백혜정, 황혜정, 2006; 이경님, 2006), 비행

의 지속여부와 관계없이 비행을 경험한 청소

년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아에 비해 자아존중

감이 낮았다(김희화, 2001).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의 외현

화 증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된다.

한편, 이러한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과 같

은 인지적 특성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변인

들에 대하여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아 외

현화 증상으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양육태

도가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어

머니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

의 자아통제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Brody  

& Ge, 2001; Eisenberg et al., 2005) 부모의 감독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통제력도 높아

졌다(고정자, 2005). 또한, 양육행동이 애정적이

고(이숙 등, 2000)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Menon 

et al., 2007) 자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

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자아통제

와 자아존중감이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 

사이를 매개할 것으로 유추된다. 최근 국외연

구에서도 부부갈등 등의 부모요인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청소

년들의 인지적 평가와 같은 특성들이 매개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dy et 

al., 2002; Eisebberg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자아

통제, 자아존중감, 외현화 증상에 대하여 그림 

1과 같은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 패널

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종단분석을 통해 변

인들 간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함으로

써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상에 대한 바람직한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 1(2003년)의 부모양육태도는 시

기 2(2004년)의 외현화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시기 1(2003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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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육태도 외현화증상

자아통제

자아존중감
부모감독관계의질 공격성 비행

그림 1. 이론적 모델

기 2(2004년)의 외현화 증상 간의 관계를 시기 

1(2003년)과 시기 2(2004년)의 자아통제와 자아

존중감이 각각 매개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한

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를 활용하였다. 이는 동일한 집단을 대

상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반복적으로 추

적조사를 실시한 종단설계자료이다. 표집지역

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며 표집방법은 층

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학생용과 가구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생용

은 학생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고 가구용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되었다. 패널 1과 패널 2로 이루어

져있으며 1차년도를 기준으로 패널 1은 중학

교 2학년생 3449명, 패널 2는 초등학교 4학년

생 2844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행동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종단분석을 위해 패널 1 중 1차년도 중 2학년

(2003년)과 2차년도 중 3학년(2004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결측치를 모두 제외하고 최종 

3143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 도구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 요인은 ‘관계의 질’과 ‘부모감

독’ 으로 측정하였다. ‘관계의 질’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

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

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

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 총 6문항의 총점으로 측정하였으

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

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시기 

1(2003년)에 .856, 시기 2 (2004년)에 .8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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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감독’ 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

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 총 

4문항의 총점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감독 

정도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시기 1(2003년)에 .852, 시기 

2(2004년)에 .870이었다.

자아통제

자아통제는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

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

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가지 않는 편이

다.’ 등 총 6문항의 총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

다 - 5점: 매우 그렇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

과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하였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제가 높은 것이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시기 

1(2003년)에 .646, 시기 2(2004년)에 .688 이었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

낌을 갖는 편이다.’ 등 총 6문항의 총점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이다. 

이 중 뒤의 3문항은 부정적 자존감을 측정하

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되었으며 

따라서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시기 1(2003년)에 .734, 시기 2(2004년)에 .741 

이었다.

외현화 증상

외현화 증상은 ‘공격성’과 ‘비행’으로 측정

하였다. ‘공격성’은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

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등 총 6문항의 총점

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시기 

1(2003년)에 .764, 시기 2(2004년)에 .781 이었다.

‘비행’은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

석’ ‘가출경험’ ‘성관계 경험’ ‘다른 사람을 심

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삥듣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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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등 총 14

문항의 총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들은 

‘전혀 없다’ 와 ‘있다’ 로 응답하도록 되어있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 는 시

기 1(2003년)에 .705, 시기 2(2004년)에 .724 였

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으며 SPSS 12.0을 사용

하여 기술통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은 여러 변인들의 관계

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따

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하나의 통합된 이론

적 모델을 검증할 때에 보다 효율적인 분석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Ⅲ.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은 1차년도를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생이었으며 2차년도에 중 3이 되었다. 

성별은 남학생 50%(1572명), 여학생 50%(1571

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1차년도 기준

으로 15세가 78.1%(2454명)로 가장 많았고, 14

세 21.7%(682명), 16세 이상이 0.2%(7명)였다. 

가족구성형태는 친양부모 가정이 93.5%(2939

명)로 대부분이었으며 한부모 가정이 5.0%(157

명), 계부모 가정이 0.7%(24명), 양친 모두 거

주하지 않는 경우가 0.7%(23명)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고졸이 44.5%(1372명)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 30.2%(931명), 중졸이

하 11.9%(366명), 전문대졸 6.9%(212명), 대학원 

이상이 6.5%(199명) 순이었다. 어머니 교육수

준은 고졸이 58.9%(180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졸이하가 17.3%(528명)였고, 대

졸 17.2%(527명), 전문대졸 4.9%(151명), 대학원 

이상 1.6%(51명) 순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사

무 종사자가 23.4%(714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2%(464

명), 판매 종사자 14.0%(427명), 기능원 및 관

련 기능 종사자 12.9%(394명) 등이었다. 어머

니 직업은 무직(가정주부)이 48.8%(1512명)로 

전체의 절반이었으며, 그 외 판매 종사자 

17.4%(539명), 서비스 종사자 11.0%(341명) 등

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1만원-200만원

이 32.4%(963명), 201만원-300만원이 28.9%(857

명)였으며 그 다음으로 301만원-400만원 14% 

(413명), 100만원 이하 9.9%(292명), 401-500만

원 8.8%(261명), 501만원 이상 6.0%(179명) 순

이었다.

2.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모든 변인은 2003

년과 2004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큰 변

화 없이 비슷하였다. 평균값을 통해 살펴볼 

때 2003년, 2004년 모두 부모관계의 질은 비교

적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부모 감독은 중간 

수준이었다. 자아통제와 공격성은 중간을 약

간 밑돌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중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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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M SD 점수가능범위

2003(년)

부모관계의 질 20.03 4.63 6-30

부모감독 12.88 3.46 4-20

자아통제 16.09 4.01 6-30

자아존중감 18.96 3.72 6-30

공격성 16.55 4.23 6-30

비행 15.13 1.67 14-28

2004(년)

부모관계의 질 20.49 4.55 6-30

부모감독 13.48 3.36 4-20

자아통제 16.25 4.11 6-30

자아존중감 19.60 3.77 6-30

공격성 16.65 4.32 6-30

비행 14.76 1.41 14-28

표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비행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비

행은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 간 상관관계를 검

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이론적 모델의 경로를 중심으로 변인들 간 관

계를 차례로 살펴보면, T 1 관계의 질은 T 1 

부모감독, T 1 자아통제, T 1 자아존중감, T 2 

자아통제 및 T 2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모두 p<.01) T 1 공격성, T 

1 비행, T 2 공격성 및 T 2 비행과 부적 상관

이 나타났다(모두 p<.01). T 1 부모감독은 T 1 

자아통제, T 1 자아존중감, T 2 자아통제 및 

T 2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모

두 p<.01) T 1 공격성, T 1 비행, T 2 공격성 

및 T 2비행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모두 

p<.01). T 1 자아통제는 T 2 자아통제와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p<.01), T 1 공격성, 

T 1 비행, T 2공격성 및 T 2비행과 부적 상

관을 보였다(모두 p<.01). T 1 자아존중감은 T 

2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p<.01) 

T 1 공격성, T 1 비행, T 2 공격성 및 T 2비

행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모두 p<.01). T 1 공

격성과 T 1비행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p<.01). T 2 관계의 질은 T 2 부모감독, T 2 

자아통제 및 T 2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모두 p<.01) T 2 공격성 및 비행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p<.01). T 2 부모감독도 

T 2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p<.01) T 2 공격성 및 비행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p<.01). T 2 자아통제는 T 2 

공격성 및 비행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모두 p <.01). T 2 자아존중감 역시 T 2 공격

상 및 비행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모두 

p<.01). T 2 공격성과 비행은 정적 상관이 나

타났다(p<.01). 이를 통해 볼 때, 시기 1(2003

년)의 부모양육태도(T 1 관계의 질, T 1 부모 

감독)가 긍정적일수록 시기 2(2004년)의 외현

화 증상(T 2 공격성, T 2 비행)은 낮아질 것으

로 예상되며, 뿐만 아니라 시기 1의 부모양육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시기 1과 시기 2의 자아

통제와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로를 통해서

도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상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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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1

관계의 

질

2.T1

부모

감독

3.T1

자아

통제

4.T1

자존감

5.T1

공격성

6.T1

비행

7.T2

관계의

질

8.T2

부모

감독

9.T2

자아

통제

10.T2

자존감

11.T2

공격성

12.T2

비행

  2003(T1)

1 1

2 .513** 1

3 .209** .212** 1

4 .305** .248** .265** 1

5 -.093** -.087** -.465** -.203** 1

6 -.172** -.172** -.383** -.171** .338** 1

  2004(T2)

7 .566** .344** .156** .214** -.045* -.113** 1

8 .378** .499** .175** .168** -.062** -.123** .558** 1

9 .151** .154** .534** .193** -.318** -.270** .144** .140** 1

10 .188** .147** .182** .432** -.101** -.104** .242** .182** .220** 1

11 -.106** -.073** -.316** -.165** .496** .229** -.102** -.074** -.393** -.186** 1

12 -.126** -.143** -.294** -.106** .220** .542** -.133** -.135** -.304** -.119** .251** 1

**p<.01

표 2. 변인들 간 상관관계

4. 횡단 분석 결과

2004년에 수집된 자료로 제안된 이론적 모

델이 적합한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으로 검토

하였다. 본 자료는 다변량 정규성이 전제 되지 

않아, 일반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 

GLS)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

다. 제시된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이다. 본 모

델에서 Chi-square=113.945, df=6, p=.000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Chi-square 값이 본 연구에서

처럼 표본이 매우 큰 경우 통계적 검정력의 

증가로 인해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기 쉬운 특성(배병렬, 2007)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고

려해볼 때, GFI= .988, AGFI= .958, RMSEA = 

.076 등으로 나타나 이론적 모델은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 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각 변인 간 

경로추정치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외현

화 증상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β= -.12, p<.001).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 .22, p<.001) 

자아통제가 외현화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며(β= -.63, p<.001) 부모양육태도가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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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육태도
외현화증상

R square = .49

자아통제
R square = .05

.22***

자아존중감
R square = .10

.32***

부모감독관계의질 공격성 비행

-.13***

-.63***

.69 .45.55.80

-.12*** d
.207***

***p<.001

Chi-square=113.945, df=6, GFI= .988, AGFI= .958, RMSEA=.076, N=3143

그림 2. 횡단적 이론모델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 .32, p<. 

001), 자아존중감이 외현화 증상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β= -.13, p<.001) 등 부모양육태

도는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외현화 

증상에 간접적으로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제안된 이론모델에 포함된 모든 변인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본 이론모

델의 타당성이 검증되어 종단자료로 인과분석

이 진행되었다.

5. 종단 분석 결과

시기 1(2003년)의 부모양육태도를 외생변수

로 설정하고, 시기 1과 시기 2(2004년)의 자아

통제 및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시기 2 

(2004년)의 외현화 증상를 내생변수로 설정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시기 1(2003년)의 외현화 증상을 통제하기 위

해 이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들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시기 1의 외현화 증상이 시기 2의 외현

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안정성을 통제하였

고, 둘째, 시기 1의 외현화 증상이 시기 1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

제하였다. 셋째, 시기 1의 외현화 증상이 시기 

2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에 대하여서도 부모양

육태도에서 시기 1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 

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여 시기 1의 자아통

제 및 자아존중감을 통제하였다. 시기 1의 자

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이 시기 2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도 추가하여 이

들의 안정성을 통제하였다. 추정법은 횡단분석

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 GLS)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그

림 3과 같으며 제시된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

이다. Chi-square= 688.434, df= 24, p=.000으로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이는 앞서 횡단모델에

서 밝힌 바와 같이 매우 큰 표본 크기에 영향

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GFI= 

.956, AGFI= .900, RMSEA= .094 등 다른 적합

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론적 모델

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있어 양호한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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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육태도 외현화증상
R square = .86

자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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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R square = . 20

자아존중감
R square = .20

부모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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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Chi-square= 688.434, df= 24, GFI= .956, AGFI= .900, RMSEA= .094, N=3143

그림 3. 종단 모델

판단되었다.

검증결과, 시기 1(2003년)의 외현화 증상을 

통제한 후, 시기 1(2003)의 부모양육태도는 시

기 2(2004)의 외현화 증상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자아통제 및 자아

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간접효과는 우선 자아통제에 대하여, 시

기 1의 부모양육태도가 시기 1의 자아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 .17, p<.001) 시기 1

의 자아통제가 시기 2의 자아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β= .41, p<.001) 시기 2의 자아

통제가 시기 2의 외현화 증상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β= -.24, p<.001)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시기 1의 자아통제를 통제한 후에

도 시기 1의 부모양육태도가 시기 2의 자아통

제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β= .05, p<. 

05). 자아존중감도 자아통제와 마찬가지로, 시

기 1의 부모양육태도가 시기 1의 자아존중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β= .36, p<.001), 

시기 1의 자아존중감이 시기 2의 자아존중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β= .38, p<.001) 시

기 2의 자아존중감이 시기 2의 외현화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08, p<.001). 시기 

1의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후에도 시기 1의 부

모양육태도가 시기 2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β= .09, p<.001).

한편,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부

모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자아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에서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탐색  97

통제가 자아존중감보다 더 큰 설명력을 보였

으며(자아통제 시기 1: R2=.41, 시기 2: R2=.32, 

자아존중감 시기 1 및 2: R2=.20), 본 모델에

서 설정된 변인 간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외현

화 증상은 86%로 매우 높았다(R2=.86).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민감하고 불안정한 사춘기를 

보내며 외현화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양육태

도와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

아통제와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서ㆍ인지적 특

성의 매개과정의 역동적인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년 종단자료를 사용하

여 시기 1(2003년)의 외현화 증상을 통제하고 

각각 시기 1(2003년)과 시기 2(2004년)의 자아

통제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어

떠한 경로를 통해 시기 1의 부모양육태도가 

시기 2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다.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과 

‘부모감독’으로 측정된 부모양육태도가 1년 후

의 ‘공격성’과 ‘비행’으로 측정된 중학생의 외

현화 증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는 자

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이는 부모의 온정과 긍정적 표현성이 청

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대하여 청소년의 자아

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행

연구결과(Eisenberg et al., 2005)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는, 청소년기가 됨에 따라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도 감소되고 또래 등 다른 

환경의 영향이 중요해 지면서(Eisenberg et al., 

2005), 부모양육태도가 직접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수년간 부모양육태

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청소년의 정서․인

지적 특성(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이 외현화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자녀 간 애착

정도가 높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도 감독

할수록 자녀들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이것이 외현화 증상 수준을 낮추게 

된다. 반면 부모-자녀 간 애착정도가 낮고 부

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도ㆍ감독하지 않을수록 

자녀들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도 낮아져 

외현화 증상 수준은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 

자아통제는 얼마나 충동적이고 얼마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남을 놀리

는 것을 재미있어 하고 얼마나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지 등의 의미를 포함하여 측정되었다. 

이는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기까지 다년간 축

적된 부모양육태도유형이 자녀들의 자아통제

와 같은 기질적 특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이와 같은 기질적 특성이 외현화 증

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 측정되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청소년의 인

지적 특성의 형성에도 사전의 부모양육태도유

형이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 

외현화 증상의 수준에 직접 영향을 주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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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태도유형은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서, 인지적 특성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이다. 이는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예

방과 지도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반영한다.

첫째, 부모에 대한 개입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의 자아통제력과 자아존

중감을 높임으로써 외현화 증상을 낮추는 것

이다. 자아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양육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

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서 자녀들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나누는 행

동들이 중요하다. 동시에,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외출했을 때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자

녀와 질 높은 관계 유지와 자녀의 행동에 대

한 지도ㆍ감독이 함께 이루어야 하는데, 부모

들이 이러한 양육태도를 조화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공공기관 등에서 부모교육

을 실시하여야 하며 TV 프로그램 등 대중매

체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벌인다면 보

다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자녀인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다. 스스

로 자신의 충동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

력과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신 보

다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충동적인 욕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

인 방법들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또한,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여 바람직하지 못

한 길로 빠지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자원봉사와 같이 

타인을 돕는 활동들은 사회적 공감능력을 길

러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자아통제

력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외현화 증상의 수준과 

관련되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아통제와 자아

존중감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설명력은 자아

존중감보다 자아통제에 대하여 더 크게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자아통제에 대한 개

입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이루는 것이 효율적

일 수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등이 학교나 지역사회에

서 연구ㆍ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기는 미래를 준비하고 이후의 질 높

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시기이

다. 그러나, 발달 과정 상 주변의 유혹을 받기 

쉬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 또

한 크기 때문에 성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

요하다. 청소년기의 외현화 증상들은 이 시기

에 이루어야 할 인지적 능력, 사회적 기술 등

을 습득할 기회를 방해하며 또래관계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이후 성인

이 되어서의 삶에까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과거가 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상에 대한 

개입 방향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꾸준히 밝혀

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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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와는 달리 시간 상 선행이 존재하는 

종단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부모양육태도

가 자아통제 및 정서적 조절감을 매개로 하여 

중학생들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

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특히, 이전 시

기의 외현화 증상이 다시 이후의 외현화 증상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뿐 아니라, 매개

변인인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안정성을 통제함으로써 이러

한 인과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

상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 기

대되며,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외현

화 증상,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증상에 대하여 

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처럼 부모양육태도가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들의 외현화 

증상이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공격성 및 비행과 같

은 외현화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지도

와 훈육으로 인해 부모양육태도가 더욱 거부

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아존

중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외현화 행동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길로 들어섬으로써 자

아존중감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양

육태도와 외현화 증상,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증상에 대하여 종단자료의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변인간 상호관련성을 모델에 설정해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

다. 그러나, 남학생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여학생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

구에서는 성별 집단을 나누어 분석할 수 있겠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청소

년의 외현화 증상 간의 관계에서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과 같은 특성들만 매개변인으로 설

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 외에 다른 정

서·인지적 특성들도 탐색해 보다 역동적인 과

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1년 종단분석을 통해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나, 후속연구

에서는 더 광범위한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청

소년들의 외현화 증상과 그 예측요인에 대한 

발달궤적을 탐색할 것이 권장된다. 한 가지 

예상되는 것은 성인기에 가까워지는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사춘기 동안 급격히 변화했던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안정되면

서 이러한 외현화 증상이 감소될 가능성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시기 1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을 통제함으로써 시기 1의 부모

양육태도가 시기 2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

을 통해 시기 2의 외현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는 독립변인에서 매

개변인으로 설정되는 인과관계의 방향은 명확

히 해주지만,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은 여전히 

횡단관계인 한계를 가진다(Grych et al., 2003).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확장된 종단분석을 

통해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인과적 

경로도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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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itial Investigation into Self - Control and Self - Esteem 

as Mediators in the Link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the 

Externalizing Symptoms of Middle School Students

Lee, Ju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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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ongitudinal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self-esteem on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the externalizing symptoms middle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3143 middle school students (2003-2004 panel 1 data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self-control and self esteem medi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time 1 parenting behaviors and the externalizing symptoms of time 2 middle school students, after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time 1 middle school students' externalizing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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